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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사도행전 6장 1-7절 | 다같이       “제목 : 주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1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

김을 받기 때문이었다.2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3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

고,4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5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6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7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

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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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강림으로 만들어진 초대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재정 규모도 커졌고, 구제해야 할 사람들도 많아진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 생겼고, 음식 베푸는 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문

제를 함께 나누고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아서 재정 

관리와 음식 베푸는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질문1)헬라파(그리스 말을 하는)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나요?(1절)

     

질문2)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택함을 받은 일곱 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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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교회에서 맡은 바 역할 때문에 갈등이나 힘든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나요?

2.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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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달 감사제목 나누기    2. 중보기도 제목 나누기      3. 교회 일정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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